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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m 출장목적 : UNESCAP주체 워크숍 “Capacity Building Workshop on Sustainable Inland 
Waterway Transport Development” 참석 및 주제발표

   - 발표주제 : Suggestions of Priority projects to improve Makong River Logistics 
Functions

관련사업
(예산항목)

 m UNESCAP 지원(항공비, 숙박비, 식비 등)

 m 「2024년 아태지역 개도국과 항만분야 협력 강화 및 기업진출 지원 연구용역」 

(2024.03.05.~2025.03.04.)

출장기간 2024.11.25(월) ~ 2024.11.28(일)(2박 4일) 출장지 태국(방콕)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11.25(월)
부산 →인천(09:15) →

방콕(13:15) 
항공 이동 KE0657

11.26(화)

오전 : 워크숍
Session 1 : Advancing 
towards Sustainable Inland 
Waterway Transport 참석

UNCC

오후 : 워크숍 

Session 2 : Regional and 
National strategies on 
Sustainable Inland Waterway 
Transport 참석

11.27(수)
오전 : 워크숍

Session 3 : Discussion for 
futur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참석 및 주제발
표

UNCC

오후 : 워크숍 Field Trip 참석

 11.28(목)
방콕(01:40) → 

부산(08:40)
항공 이동 KE2002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메콩강을 이용한 내륙수로운송 활성화를 위한 UNESCAP, World Bank, MRC, PIANC 

및 메콩강 유역 4개국의 참여와 역할 확대에 대해 논의
 ○ 주요 성과
  - 메콩강 유역 4개국(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의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중국 및 인도의 내륙수로운송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우수사례 파악
  - ‘23년 완료된 ’한-MRC 메콩강 수로개발사업 로드맵 수립지원 용역‘의 결과 공유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World Bank를 비롯한 다자개발은행(MDB)의 Green Financing을 활용한 메콩강 내륙수로
운송 관련 투자 유치 방안 모색 필요

  - 이를 위해 UNESCAP측은 다수의 다자개발은행 및 관계기관(MRC, PIANC, KMI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지속해서 개최해 나갈 계획

  -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한-MRC-MDB-UNESCAP간 협력사업 발굴 도모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

업무①  11.26(화) 오전 : Session 1 : Advancing towards Sustainable Inland Waterway Transport 

수행계획 ▫ Session 1 참석 및 내륙수로운송 활성화 방안 논의

수행결과

▫ Session 1 참석 및 내륙수로운송 활성화 방안 논의

▪ 참석자 : 김찬호 연구위원, 11개 기관의 워크숍 참석자 등 20명 

▪ 주요 내용

-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관련 MRC의 역할 및 미래전략(MRC), 지속가능한 내륙수로운송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기회(UNESCAP), 프로젝트 선정 관련 기준과 절차(WB) 등을 

논의

･ (MRC) 중국, 태국, 미얀마 및 라오스 간 내륙수로운송 물량은 연 80만톤으로 연평균 

6.4%(‘07~’14년)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물류시설의 확대를 통해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Basin Development Strategy 2021-2030전략을 수립

하였으며, 1순위로 메콩강의 생태기능 유지 전략을 제시하는 증 99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중인데, 그 예로 라오스에 항행보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행 안정성을 

강화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UNESCAP)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인프라 부족, 통합 인터모달시

스템의 부재, 항행안전성 확보의 어려움(항행보조시설 부족 등), 안정적인 수심확보의 

어려움, 탄소중립 및 디지털화 등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전략 부재 등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 국가 간 이해의 차로 통합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한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내륙수로운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시설개발,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내륙수로운송 이용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제안

･ (WB) 메콩강 내륙수로운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은 지역적 관점에

서의 실행 가능한 과제 선정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역 조직의 

설립을 통해 국가 간에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임. 특히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이용 물

동량이 낮아 투자매력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를 발굴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적 관점에서의 실행 가능한 과제로 친환경화 및 안전 등의 사업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WB 등 다자개발은행의 Green Financing 자금을 이용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 또한 내륙수로운송의 친환경적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메콩강 유역 국가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
업무②  11.26(화) 오후 : Session 2 Regional and National strategies on Sustainable Inland Waterway Transport  

수행계획 ▫ Session 2 참석 및 내륙수로운송 관련 개발전략 및 국가별 현황 논의

수행결과

▫ Session 2 참석 및 내륙수로운송 관련 개발전략 및 국가별 현황 논의

▪ 참석자 : 김찬호 연구위원, 11개 기관의 워크숍 참석자 등 20명

▪ 주요 내용

- 메콩강의 내륙수로운송 활성화 방안으로 Green IWT and Logistics System 구축 전략과  

선박의 안전 운항과 친환경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수사례들(Guidelines for River 

Information Services, Shiplift Navigation system, navigation locks 등)을 공유 

･ (Zhejiang Univ.) 메콩강의 내륙수로운송 활성화 방안으로 Green IWT and Logistics 

System 구축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전략의 구체화를 위한 에너지공급자그룹, 운송그룹, 

항만그룹 등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된 워킹그룹 구축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로 실행 

가능한 실천사업을 발굴하자고 제안. 이에 따라 ‘25년 7월 태국 치앙라이에서 컨퍼런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스를 개최할 것이라고 제안(UNESCAP과의 공동개최)

･ (PIANC) Green IWT 및 지속가능한 항행 인프라 구축을 위해 RIS(River Information 

Services) 구축,  Shiplift Navigation 시스템의 도입, 항행안전을 위한 Navigation 

Locks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

- 캄보디아 및 라오스는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관련 이용 현황, 문제점 및 향후 개발 계획 

등을 공유하였으며, 중국과 인도는 자국의 내륙수로운송 개발 전략 등을 공유 

･ (캄보디아) 전체 119개의 항만 중 하항이 88개로 내륙수로운송의 중요성이 높은 상황

으로 현재 Navigation chart 개발, 내륙수로 종합발전계획(프놈펜~크라체간), Kep 여객

터미널개발 등이 진행 중. 또한 내륙수로운송 관련 정부의 정책 및 행정시스템 강화를 

위해 관련 법(Law on Waterways Transport)을 개정하고 내륙수로운송 관련 통계시스템 

개발, 조선소(신조 및 수리) 개발, 캄-베 간 수로운송 협력체계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라오스) 건기와 우기에 항행 가능한 선박의 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륙수로 

운송체계 구축에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행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항행보조시설

(153개)을 11개 항행위험구역(루앙푸르방~비엔티엔구간)에 설치하고 있으며, 20척의 선

박에 GPS 장비를 설치하고, 한국의 KOICA 지원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 

향후에는 선박운항 관제를 위한 사업 추진을 희망

･ (중국) 중국의 내륙수로운송은 지류와 본류의 연계성 강화, 강-바다 간 연계성 강화 측면

에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친환경화 스마트화가 진행 중. 전체 내륙수로운송 

길이는 12.8만km로 15,882개의 선석이 운영 중이며, 수로운송 선박은 총 109,500척(1.52

억톤 운송가능)으로 이중 컨테이너선은 연간 55.1만TEU처리 가능. 총 처리물동량은 55억톤

(양쯔강 유역 항만에서 ‘22년에 35.9억톤을 처리). 한편 ’22년에 내륙수로운송에 867억위안을 

투자하여 연안지역 항만개발 투자보다 높아졌으며, ‘35년까지 총 길이 25,000km의 내륙수로

운송로를 추가 개발할 계획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 (인도) 111개의 내륙수로운송 가능 루트 중 개발･운영 중인 루트는 28개(5천km)로 ‘24년 

현재 1.3억톤을 처리(’14년이후 연평균 22.1%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주요 개발사업으로 Jal Marg Vikas Project, Arth Ganga, 

Regional Waterway Grid Project 등이 추진될 예정

업무③  11.27(수) 오전 : Session 3 Discussion for future cooperation and partnership

수행계획 ▫ Session 3 참석 및 주제발표

수행결과

▫ Session 3 참석 및 주제발표

▪ 참석자 : 김찬호 연구위원, 11개 기관의 워크숍 참석자 등 20명

▪ 주요 내용

-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관련 현황, 문제점과 더불어 ‘22년 메콩강 내륙수로운송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22.8., 부산)개최시 논의되었던 국별, 양자 및 다자(MRC) 측면의 

우선추진 사업에 대한 결과를 공유

- 베트남해양대학은 환경영향평가의 가이드라인을 공유하였으며, UNESCAP은 내륙수로

운송의 우수사례로 중국(국가계획에 따른 투자), 유럽연합(국제 및 지역협력을 통한 활

성화), 남미(IWT ecosystem 구축전략에 따른 실행사업), 인도(관계기관별 역할 정립과 

이에 따른 이행) 등을 공유

･ (UNESCAP) 메콩강 유역 국가별로 메콩강 이용의 이해의 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동적

으로 인프라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항행안전을 위한 항행보조시설 확보, 지역차원의 협

력 및 국가 간 상이한 규정의 개정 등의 필요성을 인식. 외국의 우수사례로 중국은 국가 

계획에 따른 인프라 개발투자, 유럽연합은 국제 및 지역협력을 통한 수로의 분류 및 분

류에 따른 규정, 남미는 IWT ecosystem 구축전략에 따른 실행사업(예, 선박의 표준화 

및 수로의 분류 등), 인도는 관계기관별 역할 정립과 책임에 따른 사업시행(중앙부처 

중심) 등을 공유. 이를 반영하여 메콩강 내륙수로운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항행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능력(안전성, 수심, 선박의 표준화 등)향상, 적정 항만의 개발, 국가별 정치･경제적 이

해의 차 관리, IWT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별 정책의 동기화 등을 제시
업무④ 11.27(수) 오후 : Field Trip(방콕항) 

수행계획 ▫ Field Trip(방콕항) 

수행결과

▫ Field Trip(방콕항) 참석 

▪ 참석자 : 김찬호 연구위원, 11개 기관의 워크숍 참석자 등 20명

▪ 주요 내용

- 하항인 방콕항은 연간 1백만TEU를 처리하는 태국의 대표적인 하항으로써 현재 Smart 

Connectivity, Smart Port, Smart Community라는 전략에 따라 처리능력 2백만TEU을 

목표로 3단계 개발사업이 진행중

- 단, 하항의 특성상 도심과 매우 근접해 있어 규모의 확장보다는 기존시설의 리모델링과 

스마트화를 통해 처리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

- 또한 내륙운송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Overbridge형태의 전용도로 건설, 한국의 항만

배후단지를 벤치마킹한 배후시설 건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장비의 전동화 및 AMP시설 

도입 등을 진행 중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